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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일본 경제 지표

구 분 2015 2016
2016 2017

4/4 1/4 2/4 3/4 8월 9월 10월 11월

경기동향지수(일치지

수, 2010=100)
- - - - - - 117.7 116.2 116.5 -

GDP증가율(연율,%) 1.2 1.0 1.6 1.2 2.5 2.5p) - - - -

국내투자

(조엔)

민간설비투자 70.1 75.9 20.5 24.0 18.9 21.2p) - - - -

공공투자 23.4 24.3 7.2 7.2 5.5 6.6p) - - - -

해외직접투자(조엔)* 70.0 68.2 17.1 20.8 10.3 11.5 2.9 4.5 4.2 -

소비자물가

상승률(%)

전기비 0.5 △0.3 0.2 0.3 0.2 - 0.1 0.3 0.3 -

전년동기비 0.5 △0.3 △0.3 0.2 0.4 - 0.7 0.7 0.8 -

실업률(%) 3.4 3.4 3.1 2.9 2.9 2.8 2.8 2.8 2.8 -

수출(조엔) 75.6 70.0 18.6 19.0 18.8 19.6 6.3 6.8 6.7 6.9

수입(조엔) 78.5 66.0 17.2 18.6 18.1 18.4 6.2 6.1 6.4 6.8

무역수지(조엔) △2.9 4.1 1.4 0.4 0.7 1.2 0.1 0.7 0.3 0.1

경상수지(조엔) 16.4 20.6 4.2 5.8 4.6 7.0 2.4 2.3 2.2 -

환율
달러 121.1 108.8 109.4 113.6 111.1 111.0 109.9 110.7 113.0 112.9

원화(100엔) 935 1,068 1,059 1,015.7 1,020 1,020.3 1,030 1,022 1,002 979

금리(10년물,%) 0.36 △0.051 △0.007 0.072 0.044 0.046 0.041 0.022 0.076 0.035

주가(닛케이) 19,203 16,920 17,951 19,241 19,503 19,880 19,670 19,924 21,267 22,525

주: p)는 2차 속보치 *실행액 기준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□ (경기판단) 경기회복세 지속

 ㅇ ‘17.10월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16.5로 전월비 0.3p 개선

□ (소비자물가) 소비자물가 상승

 ㅇ ‘17.10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0.3%

□ (무역수지) 무역수지는 1,114억 엔 흑자

 ㅇ ‘17.11월 수출은 6조 9,204억 엔, 수입은 6조 8,071억 엔

□ (환율) 엔고 반전

 ㅇ ‘17.1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12.9 엔으로 전월비 0.01% 엔고

    * ‘17.11월 엔/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79원으로 전월비 2.3% 원고·엔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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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 완만한 회복세 

□ (경기기조 판단)

 
ㅇ 경기는 완만한 회복을 지속

 - 수출과 개인소비는 회복이 한풀 꺾이고 

있으나 생산 활동은 완만한 회복을 

계속하고 있음 

 - 고용·소득 정세도 견조하게 추이하고 

있으며 경제활동수준은 잠재생산량을 

상회하여 추이하고 있음

ㅇ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9월 경기동향지수(일치지수, 2010년 100)도 전월보다 0.3p 

개선된 116.5를 기록, 2개월 만에 상승 

 - 일본내각부의 기조판단은「개선되고 있다」를 유지

 - 전월과 비교할 수 있는 7개 지표중 4개 지표가 개선, 유효구인배율의 개선이 전체를 

끌어올린 외에, 상업판매액과 자동차부품 및 반도체의 생산이 견조를 보임

□ (전 망)

ㅇ 앞으로 일본경제는 고용·소득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의 효과도 있어, IT

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회복과 공공투자의 증가, 견조한 개인소비 등으로 완만한 

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

  - 12월 8일 발표된 신경제정책 패키지 등의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

  - 경제활동수준은 잠재성장량을 상회하여 추이할 전망

  - 수개월 이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06.1로 전월보다 0.4p 하락

자료 : 내각부

Ⅱ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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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GDP>

ㅇ 일본 내각부가 12월 8일 발표한 2017년 3분기(7-9월) 실질GDP(개정치:2차 속보치)는 

전기 0.6% 증가, 연율 환산으로 2.5%증가로 1차 속보치(연율 1.4%)로부터 대폭 

상향 수정됨

 -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인 외에 재고의 누증이 성장을 끌어올림

 - 플러스성장은 7분기 연속

ㅇ 아시아 지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의 호조로 외수가 증가한 외에, 설비투자도 견조를 

보인 한편, 기후불순의 영향으로 개인소비는 감소함   

ㅇ 실질GDP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가 0.1%p(1차 속보치 -0.2%p), 외수는 1차 속보치와 

같은 0.5%p로 내수가 경기를 지탱했던 전기와 견인력이 역전됨

 - 항목별로 보면, 개인소비는 1차 속보치와 같은 0.5% 감소로 7분 기만에 마이너스를 

기록함. 장마와 태풍 등 기후불순으로 의류 등에 대한 지출이 부진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임
 

 - 설비투자는 전기비 실질 1.1% 증가로 1차 속보치의 0.2% 증가로부터 대폭 상향 수정됨 

 · 기업수익과 체감경기의 개선을 배경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수요가 증가함

 · 방일외국인(인바운드)에 대한 대응책으로 서비스업에 의한 시설투자가 증가

 - 수출은 1차 속보치와 같은 1.5% 증가, 수입도 1차 속보치와 같은 1.6% 감소함. 對

미국 자동차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함. 국내수요의 부진으로 수입량은 

감소함

ㅇ IMF는 선진국들의 투자와 무역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들어, 일본의 2017년 경제성장률을 

7월 시점의 예측치보다 0.2%p 상향 수정된 1.5%로 예측 

<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(%) >

자료: 내각부, p)는 2차 속보치

분 2015 2016
2015 2016 2017
10-12월 1-3월 4-6월 7-9월 10-12월 1-3월 4-6월 7-9월

전기비

1.2 1.0

▵0.2 0.5 0.4 0.2 0.3 0.4 0.7 0.6p)

전기비연율 ▵0.9 2.2 1.6 0.9 1.4 1.5 2.9 2.5p)

전년동기비 1.1 0.6 0.7 0.9 1.5 1.5 1.6 2.1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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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국내 투자>

□ ‘17.3분기 국내투자, GDP의 20.7%

ㅇ ‘17.3분기 국내투자(민간설비투자+공공투자: 명목기준)규모는 전기비 11.2% 증가한 

27.8조 엔으로 GDP의 20.7%

□ (민간설비투자)          

ㅇ ‘17.3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

21.2조 엔, 국내투자의 76.3%를 차지 

ㅇ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(2017년 12월 

조사)에 의하면, 전 산업의 2017년도 

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, 

기업의 설비투자판단은 부족감이 보임

ㅇ 앞으로 설비투자는 기업수익의 개선, 

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

증가할 전망

 -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10월 기계 수주는 전월비 5.0% 증가, 제조업, 비제조업 모두 

증가 

□ (공공투자)  

ㅇ ‘17.3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

6.6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3.7%를 차지

ㅇ 최근 공공투자의 견조세가 지속되고 있음

 - 11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비 

11.9% 증가, 10월의 공공공사 수주액은 

전년동월비 22.1% 증가

ㅇ 2017년 12월 8일 각의에서 결정된 신경제정책 등이 공공투자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

자료 : 내각부

자료 : 경산성, 내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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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소비자물가>

□ ‘17.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.3% 

ㅇ ‘17.10월 소비자물가지수(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)는 100.3(2015년= 100)으로 

전월비 0.3% 상승

 - 전년동월비로는 0.8% 상승, 원유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가격이 상승을 견인  

ㅇ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배경으로 완만하게나마 상승폭(전년동

월비)이 확대될 것이나 횡보권내에서 추이할 전망

<실업률>

□ 고용사정 개선 지속

ㅇ ‘17.10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 및 전전 월과 같은 2.8%

 -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한 노동수급의 핍박이 4개월 연속 낮은 수준으로 이어짐

 - 완전실업자 수는 187만 명으로 전월비 1만 명 감소 

 - 자발적 이직자는 감소, 비자발적 이직자는 증가

 - 취업자 수는 6,544만 명으로 6만 명 감소

ㅇ 유효구인배율도 최고수준 

 - ‘17.10월 유효구인배율은 1.55배로, 43년 9개월 만에 최고수준

 - 전반적으로 노동수급의 핍박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, 제조업과 정보통신, 서비스업  

분야에서 구인 수가 증가

 - 기업의 구인 수는 증가하는 한편, 구직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일손

부족감은 커지고 있음. 경기회복에 인구감소까지 겹쳐 완전고용상태

ㅇ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, 앞으로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

의료·복지·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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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: 총무성 자료 : 후생노동성

2. 무역수지 6개월 연속 흑자

(종 합)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

ㅇ ‘17.11월 무역수지는 1,114억 엔 흑자로 전월에 이어 연속 흑자폭이 축소 

 - 수입증가폭이 수출증가폭을 상회한 데 따른 것임 

 -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전월의 2,657 엔에서 4,310억 엔으로 증가된 

동시에,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6,447억 엔에서 6,601억 엔으로 

증가

 - 對 한국 무역수지흑자는 전월의 2,410억 엔에서 2,284억 엔으로 감소

   < 2017년 11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>

자료 : 재무성        

□ (수 출) ‘17.11월 수출, 금액·물량 모두 증가    

  

ㅇ ‘17.11월 수출은 전월비 3.0% 증가한 6조 9,204억 엔

 - 수출물량도 전월비 2.5% 증가

2017.10월 2017.11월 2017.1-11월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

수 출 6.7 14.0 -1.5 6.9 16.2 3.0 82.8 30.6

수 입 6.4 18.9 4.9 6.8 17.2 6.3 77.3 27.7

수 지 0.3 -40.7 -57.1 0.1 -22.6 -66.7 5.5 96.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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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5대 수출 품목 및 수출순위 모두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,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

 - 철강의 수출 감소폭이 전월비 -15.0%로 가장 큼

< 2017년 1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(억 엔, %) >

순
위 품목

2017.10월 2017.11월 2017.1-11월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

1 자동차 10,587 6.5 0.4 10,295 -8.5 -2.8 106,308 3.4

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,480 9.1 -2.8 3,146 6.5 -9.6 36,040 10.6

3 자동차부품 3,249 6.3 -4.0 3,049 10.4 -6.2 34,941 12.8

4 철강 2,672 15.6 1.2 2,271 -12.1 -15.0 29,147 12.9

5 원동기 2,239 10.5 -8.3 2,229 11.1 -0.4 24,660 13.2

자료 : 재무성

ㅇ 주요 지역·국가에 대한 수출은 EU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증가

 -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폭이 전월비 6.8%로 가장 큼

 - 한국에 대한 수출은 4.7% 증가

< 2017년 11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 (억 엔, %) >

순
위 국가

2017.10월 2017.11월 2017.1-11월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

1 중국 13,541 26.0 5.5 13,797 25.1 1.9 133,836 21.0

2 미국 12,817 7.1 -1.2 13,686 13.0 6.8 137,994 8.0

3 ASEAN 10,250 19.5 0.6 10,874 22.9 6.1 107,676 14.9

4 EU 7,534 15.8 -1.7 7,173 13.3 -4.8 78,646 8.2

5 한국 4,951 18.3 -1.5 5,186 20.5 4.7 54,349 20.4

6 대만 3,842 4.8 -2.7 3,997 13.7 4.0 41,244 7.2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입) ‘17.11월 수입도 금액, 물량 모두 증가

ㅇ ‘17.11월 수입은 전월비 6.3% 증가한 6조 8,071억 엔 
 

 - 수입물량도 전월비 5.3% 증가

ㅇ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동일한 가운데,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의약품간 순위가 바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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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수입증가품목 중에서는 원유의 수입증가폭이 전월비 10.8%로 가장 큼  

 - 수입감소품목 중에서는 의약품의 수입 감소폭이 전월비 -15.4%로 가장 큼

< 2017년 1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 엔, %) >

순
위 품목

2017.10월 2017.11월 2017.1-11월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

1 원유 5,721 43.0 9.2 6,340 28.3 10.8 63,764 29.3

2 액화천연가스 2,800 15.5 3.5 2,971 -1.4 6.1 35,379 19.6

3 의류·동부속품 2,806 21.9 -11.8 2,656 16.5 -5.3 27,023 -2.1

4 반도체 등 전자부품 2,491 23.0 -1.6 2,565 23.4 3.0 25,613 11.9

5 의약품 2,492 2.8 5.5 2,109 -12.7 -15.4 24,385 -4.4

자료 : 일본 재무성

ㅇ 주요 지역·국가로부터의 수입도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U를 제외하고는 모두 

수입이 증가

  

 - 호주로부터의 수입증가폭이 전월비 16.4%로 가장 큼

 -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14.2% 증가

< 2017년 11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 엔, %) >

순
위

국가

2017.10월 2017.11월 2017.1-11월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

1 중국 16,198 1`4.3 3.4 18,107 21.6 11.8 167,333 7.7

2 ASEAN 10,084 21.8 9.3 10,271 19.2 1.9 104,984 14.5

3 EU 8,037 18.1 7.2 7,673 6.8 -4.5 79,656 7.1

4 미국 6,370 3.1 -6.4 7,086 12.3 11.2 78,739 18.0

5 호주 3,272 12.6 -0.2 3,808 17.6 16.4 39,626 33.3

7 한국 2,541 12.2 0.4 2902 20.2 14.2 28,499 16.4

자료 : 일본 재무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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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엔고·고주가·저금리

□ (주 가)

ㅇ ‘17.11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5.9% 상승한 22,525엔

□ (금 리)

ㅇ ‘17.11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비 -47.8% 하락한 0.035%

□ (통화량)

ㅇ ‘17.11월 본원통화(머니터리베이스 기준),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

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13.2%

자료 : 일본은행 자료 : 재무성

자료 : 일본경제신문 자료 : 일본상호증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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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환 율)  

ㅇ ‘17.1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0.01% 상승한 112.9엔(엔고)

 - ‘17.12월 들어서는 112엔대를 유지, 11월 20일 현재 112.95엔

ㅇ 최근 엔저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2018년에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것

이라는 관측이 후퇴한데 따른 것임
 

 - 그러나 일본의 금융완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엔저·달러고가 지속될 것으로 전

망되고 있음  

 - 당분간은 달러당 110-115엔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

ㅇ ‘17.11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79원으로 전월의 1,002원에 비

하여 2.3% 원고·엔저

자료 : 일본은행 자료 : 한국은행

4. 해외직접투자 감소 반전

□ 최대 투자지역인 유럽과 미국에 대한 투자 감소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감소

   

ㅇ ‘17년 10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42,058억 엔으로 전월비 6.6% 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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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최대투자지역인 유럽에 대한 투자가 55.9%의 큰폭 감소

 

 - 미국에 대한 투자도 7.3% 감소

 ㅇ 반면 중동과 중남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각각 1,151.4%, 284.7%의 큰 폭 증가

 - 對 한국 직접투자는 281억 엔으로 전월비 55.7% 감소로 감소폭이 가장 큼

 < 일본의 주요 지역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(국제수지 기준, 억 엔,%) >

국가별

2016 2017

금액 증가율*
2분기 3분기 10월 1-10월

금액 증가율*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

대세계 681,657 -1.7 105,158 -49.3 114,871 9.2 42,058 -6.6 469,647

아시아 80,321 -43.3 19,058 -4.4 21,355 12.1 6,678 -11.3 67,019

중 국 13,076 -10.8 3,721 9.5 3,417 -8.2 1,192 -4.4 11,728

한 국 3,461 -26.6 1,026 16.3 1,280 24.8 281 -55.7 3,469

북 미 181,747 -23.4 39,646 -22.9 42,975 8.4 12,691 -6.6 146,768

미 국 176,406 -23.4 38,646 -23.5 41,689 7.9 12,340 -7.3 143,203

중남미 36,110 58.7 2,682 -33.0 3,613 34.7 9,425 284.7 19,718

유 럽 366,263 35.8 40,168 -66.1 42,980 7.0 10,169 -49.5 211,647

대양주 12,925 -32.4 1,489 -56.0 1,994 33.9 1,238 97.8 8,100

중동 1,581 -12.4 263 -72.2 281 6.8 1,314 1,151.4 2,805

아프리카 7,297 6.6 1,849 4.9 1,673 -9.5 543 -4.9 5,256

자료 : 일본 재무성, * 전기비

<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(국제수지 기준, 억 엔, %) >

2016
2016 2017

3분기 4분기 2분기 3분기 8월 9월 10월 1-10월

금 액 681,657 186,332 171,402 105,158 114,871 29,200 45,020 42,058 469,647

증가율
전기비 -2.1 45.9 -8.0 -49.3 9.2 -28.2 54.2 -6.6 -

전년동기비 -2.1 5.8 -21.2 -19.4 -38.4 -43.8 -43.8 -22.3 -18.0

자료 : 일본 재무성, 주 :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4169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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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일본의 주요 정책

   

1. 일본 민간경제연구기관의 경제전망

1) 개관

ㅇ 제일생명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일본의 22개 민간연구기관의 경제전망에 의하면, 민간

연구기관의 실질 GDP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2017년도에 1.6%, 2018년도는 1.2%, 

2019년도에는 0.8%로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

ㅇ 물론 수출과 설비투자 등의 기업부문을 견인역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을  계속할 것

이라는 장래 시나리오에는 변화가 없음   

ㅇ 특히 2017년 하반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경제의 성장속도가 높아지는 가운데, 

수출의 증가기조가 계속되는 동시에 기업수익의 개선을 배경으로 설비투자의 증가

경향이 계속될 전망    

ㅇ 2018년도는 해외경제의 확대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수출은 감속될 것으로 보이나 

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인프라건설 등 수요확대가 본격화되는 외에, 수도권에서의   

재개발안건의 증가 등이 경기부양요인으로 작용하는 등, 설비투자에 의해 성장이  

뒷받침될 전망임

 - 개인소비도 고용·환경이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여 힘은 약하나  완만한 회복을

   계속할 것으로 전망

ㅇ 이와 같이 2017년도, 2018년도는 세계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과 설비투

자가 증가하여 경기회복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연구기관들 간 이견이 

없음 

ㅇ 2019년도는 예정대로 10%로의 소비세율 인상을 상정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많음

 - 세율의 인상폭이 전회보다도 적고 가수요가 발생하기 쉬운 주택, 자동차 등 대체 

사이클이 긴 고가품은 전회 인상 시에 앞당겨 구입된 비율이 높았던 관계로 가수요, 

반동적 감소 모두 전회에 비하여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 

1. 일본경제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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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부문별 전망

 

(1) 개인소비

ㅇ 2017년 7-9월기 개인소비는 전기비 -0.5%로 7분 기만에 마이너스로 반  전되었음. 

그러나 4-6월기에 고성장을 한 점도 있어 전기로부터의 반동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음

 - 기후불순에 의한 서비스지출의 부진 등 침체요인도 겹침에 따라 7-9월기의 감소는 

일시적인 것으로 소비의 회복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

 - 앞으로도 주가상승 등에 의한 소비심리 개선, 고용소득 정세의 힘입어 개인소비가 

완만한 증가기조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있음. 다만 회복기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

임금상승을 과제로 제시하는 기관이 많음

 - 기업실적의 개선 영향으로 임금증가율이 2018년도에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, 

물가에 대해서도 완만하나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, 실질임금의 상승은 완만

할 것으로 보이고 있음

 -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소비는 가계의 절약지향성이 해소되지 않고, 임금상승도 둔화

될 것이기 때문에 완만한 회복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

(2) 설비투자

ㅇ 2017년 7-9월기의 설비투자는 전기비 0.2%로 4분기 연속 증가했음. 고수준의 풍부한 

유동성 등에 의해 기업의 투자의욕은 완만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 

ㅇ 앞으로도 기업수익이 개선되는 가운데, 국내 설비투자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·보수를 

위한 투자나 연구개발투자 등이 설비투자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

 - 이에 더하여 일손부족에 대한 대응으로서 성력화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큼

ㅇ 2018년도는 동경올림픽을 내다보고 인바운드 수요를 예측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 

건설, 교통인프라 정비 등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투자확대요인으로 작용

 - 그러나 내수가 힘을 받지 못한 가운데, 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여 능력 

증강 등 적극적인 투자증가는 한정적이며, 이 때문에 설비투자 증가는 어디까지나 

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있음 

(3) 수출

ㅇ 2017년 7-9월기 수출은 전기비 1.5%로 높은 증가를 보였음. 4-6월기에 감소한 아시아 

지역에 대한 전자기기 등이 회복한 외에, 일반기계의 증가가 계속되는 등 전체로서 

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음 



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[www.kjc.or.kr] - 14 -

ㅇ 앞으로도 현재 제조업의 경황감 등도 세계적으로 양호하여 경기확대가  계속될 것

으로 전망되고 있음

ㅇ 이 때문에 세계적인 설비투자의욕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수출의 증가기조가 계속될 

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2017년도의 전망도 상향수정 되었음 

 - 다만, 이번 회복을 보인 IT관련 수출은 반도체의 수요급증으로 당분간은 전자부품 

등의 수출증가가 기대되고 있으나, 속도는 2018년도에는 둔화될 전망임

 - 세계경제의 확대속도도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의 증가속도는 완만하게 감속할 

것으로 보임 

(4) 소비자물가 상승률

ㅇ 이토츄 경제연구소는 잠재적인 물가상승압력을 나타내는 수급갭은 일본내각부의 시산에 

의하면 이미 수요초과로 반전되고 있어 2017년 7-9월기에는 수요초과폭이 GDP대비 

0.6%까지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음

    

ㅇ 상술한 경제상황을 전제로 하면 앞으로도 평균적으로 보면 전기비 연율 1%정도의  

성장, 즉 1%정도의 잠재성장률과 같은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성장이 지속, 거시적으로는 

수급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태가 유지될 전망임.

ㅇ 이제까지 수요초과폭의 대GDP비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(소비세·식품·에너지를 제외한 

종합)과 같은 정도로 추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위 코어소비자물가상승률(생선

식품을 제외한 종합)은 2017년 종반에는 1%대 가까이까지 상승, 2018년도 후반에는 

1%대로 상승할 전망 

ㅇ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%를 상회하면 정부의 디플레이션 선언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

있으나 이것이 사실이라면,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

판단을 하기 전에 이 조건은 갖추어질 전망

ㅇ 그러나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2%에 달하기 위해서는 가일층의 물가상승이 필요하며 

이를 위해서는 임금의 충분한 상승 또는 자원가격의 상승이 가능성 있는 요인이 됨

 -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어느 경우도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워, 2%의 물가 

목표는 미달성된 채로, 즉 금융정책은 현행 초완화상태를 유지하면서 2019년 소비세 

인상을 맞게 될 것임 

ㅇ 소비세 인상 후 일본경제는 초금융완화가 지속되는데 더하여 인상폭이 2%p(8%-10%)로 

전회의 3%p보다 적은 점, 식료품 등 일부에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점, 많은 내구소비재가 

대체구매기를 맞고 있는 점 등 때문에 경기가 꺾일 우려는 적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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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 때문에 소비세 인상의 영향이 일순한 후에는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 탈출에서 

완전한 탈출로의 진행이 재개될 것임

2. 일본정부의 경제전망

ㅇ 한편 12월 19일 발표된 일본정부의 경제전망에서는 경제성장률이 2017년도에는

2016년의 1.2%를 크게 상회하는 1.9%, 2018년도에는 1.8%로 감속될 전망

<표> 일본정부의 2017, 2018년도(회계년도) 일본정부의 경제전망

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

GDP(실질, 증가율) 1.2% 1.9% 1.8%

민간소비(실질, 증가율) 0.3% 1.2% 1.4%

설비투자(실질, 증가율) 1.2% 3.4% 3.9%

수출(실질, 상품·서비스증가율) 3.4% 4.8% 4.0%

수입(실질, 상품·서비스증가율) -1.1% 3.3% 3.4%

소비자물가상승률) -0.1% 0.7% 1.1%

무역수지(조엔) 5.8 3.7 3.1

경상수지(조엔) 20.4 21.4 22.8

환율(엔/달러) 108.4 111.9 112.6

자료 : 일본 내각부,「2018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」

ㅇ 특히 2018년도의 높은 성장은 각종 경제재정정책의 효과와도 맞물려 고용·소득환경의 

개선이 계속되고 경제의 선순환이 진전되는 가운데,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

이루어져 민간경제조사기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 1.2%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

3. 종합 및 평가 

 

ㅇ 이상 민간경제연구기관과 일본정부의 경제전망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일본경제를 

전망하면, 연구기관들과 일본정부간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2017년도는 수출의 증가

기조 유지와 함께, 개인소비가 회복되고 설비투자가 견조세를 유지함으로써 실질 

GDP성장률은 2017년도에는 2016년도보다 높아질 전망 

 

ㅇ 그러나 2018년에 들어서면 설비투자가 감소로 반전되고 주택투자도 감소세가 지속

됨에 따라 GDP성장률은 감속

ㅇ 2019년도는 예정대로 소비세 인상이 실시된다는 전제하에 개인소비가 대폭 감속, 

주택투자의 감소가 지속되어 실질GDP성장률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전망됨

ㅇ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상승을 보이나 2% 달성은 어려워, 소

비세 인상의 영향이 일순한 후에야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 탈출로부터의 완전한 탈

출상황으로의 진행이 재개될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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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한일 경제관계 분석

1. 대일 무역적자 감소 반전  

□ (종 합)

ㅇ ‘17.11월 대일무역적자는 2,208백만 달러로 전월보다 감소

 - 대일 수출의 큰 폭 확대가 적자폭 축소에 기여

ㅇ ‘17.11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.1%에서 5.1%로 상승한 반면, 대일 수입의존도는 

전월의 11.7%에서 11.2%로 하락

 -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.6%에서 7.9%로 상승

□ (대일 수출)

ㅇ ‘17. 11월 대일수출은 2,511백만 달러로 전월비 35.7%의 큰 폭 증가

 - 이는 동기간 중 상대적으로 낮은 총수출증가율이나 일본의 수입증가율을 감안하면 

대일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였음을 시사 

대일 수출증가율(%) 총수출증가율(%) 일본의 수입증가율(%)

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

2017.10월 -12.1 -26.4 7.1 -18.4 18.9 4.9

2017.11월 10.4 35.7 9.5 10.3 17.2 6.3

2017.1-11월 10.0 - 16.5 - 27.7 -

< 2017년 11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 달러,%) >

2017.10월 2017.11월 2017.1-11월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

대일 수출 1,850 -12.1 -26.4 2,511 10.4 35.7 24,354 10.0

대일 수입 4,422 4.8 -10.2 4,719 10.0 6.7 50,170 16.8

무역 수지 -2,572 21.5 6.6 -2;208 9.5 -14.2 -25,816 24.1

자료 : 한국무역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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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전월과 비교하여, 10대 수출품목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모든 품목의 대일수출이 증가

 - 광물성연료의 대일수출 증가폭이 219.7%로 가장 크며, 이어 석유화학제품, 농산물 

등이 증가율 40%이상으로 뒤를 잇고 있음

□ (대일 수입) 

ㅇ ‘17.11월 대일수입은 4,719백만 달러로 전월비 6.7% 증가

 

 -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증가율 11%와 비교하여,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의 

경쟁력 약화를 시사

대일 수입증가율(%) 총수입증가율(%)

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

2017.10월 4.8 -10.2 7.9 -9.2

2017.11월 10.0 6.7 12.7 11.0

2017.1-11월 16.8 - 18.2 -

  

ㅇ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수입 품목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, 전자부품과 정밀기계 등 

2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수출이 증가

 - 정밀화학제품의 대일수입 증가폭이 19.6%로 가장 큼

 - 대일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전자부품의 대일수입감소폭이 -14.7%로 가장 큼  

                   < 2017년 11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

위
품목명

2017.10월 2017.11월 2017.1-11월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

총계 1,850 -12.1 -26.4 2,511 10.4 35.7 24,354 10.0

1 광물성연료 117 -32.1 -55.8 374 58.0 219.7 2,602 34.0

2 철강제품 291 -0.8 -17.1 316 12.3 8.6 3,558 25.6

3 전자부품 147 -13.7 -0.7 156 -30.7 6.1 1,561 -10.8

4 정밀화학제품 116 9.4 -24.7 151 36.3 30.2 1,442 16.0

5 석유화학제품 95 -23.6 -38.3 151 30.7 58.9 1,474 22.9

6 산업용전자제품 108 -26.6 -26.5 146 -19.0 35.2 1,375 1.7

7 수송기계 102 -10.9 -30.6 123 2.3 20.6 1,429 8.8

8 농산물 78 -11.3 -22.0 115 24.3 47.4 980 13.7

9 기계요소공구·금형 81 -10.0 -30.2 97 10.1 19.8 1,019 2.4

10 금속광물 78 -27.1 -2.5 89 -9.8 14.1 830 -21.2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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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17년 11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 >

순

위
품목명

2017.10월 2017.11월 2017.1-11월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금액
증가율

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

총 계 4,422 4.8 -10.2 4,719 10.0 6.7 50,170 16.8

1 전자부품 701 36.4 14.4 598 2.3 -14.7 6,114 14.1

2 철강제품 464 0.2 -17.3 554 27.9 19.4 5,574 15.6

3 정밀기계 567 36.2 -1.4 552 31.6 -2.6 7,174 108.6

4 정밀화학제품 331 -4.4 -17.7 396 16.4 19.6 3,866 7.2

5 석유화학제품 337 9.3 -15.7 347 0.8 3.0 4,059 16.2

6 수송기계 283 8.2 18.9 303 13.3 7.1 2,581 6.1

7 기초산업기계 262 -9.4 -5.4 296 2.9 13.0 2,958 5.9

8 산업용전자제품 232 -19.0 -20.5 277 6.2 19.4 2,758 -5.3

9 플라스틱제품 185 -10.5 -21.3 205 1.6 10.8 2,163 3.4

10 산업기계 146 -13.2 -22.8 153 -7.8 4.8 1,970 0.4

2. 일본인 직접투자 4분기 연속 증가

□ (동 향) ‘17.3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4분기 연속 증가

ㅇ ‘17.3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867백만 달러로 전기비 110.4%의 큰 폭 증가

 - 건수 면에서도 전기비 19.4% 감소

 - 반면,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액은 전기비 -30.5%의 큰 폭 감소 

<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(신고기준, 건, 백만 달러, %) >
2015 2016 2017.1분기 2017.2분기 2017.3분기 2017.1-3분기

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

일본의

대한투자

315

(-10.5)

1,665

(-33.1)

299

(-5.1)

1,246

(-25.2)

69

(-24.2)

407

(13.4)

98

(42.0)

412

(1.2)

79

(-19.4)

867

(110.4)

246

(18.3)

1,686

(90.1)

전체

외국인투자

2,698

(9.5)

20,909

(5.1)

2,987

(10.7)

21,299

(1.9)

632

(-25.1)

3,851

(-38.4)

655

(3.6)

5,745

(49.2)

640

(-2.3)

3,991

(-30.5)

1,927

(-10.1)

13,587

(-9.7)

주 : ( )내는 전기비 증가율, *전년동기비 증가율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외국인직접투자통계

□ (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)

ㅇ 일본 중견기업 제일시설공업(주)이 부산시에 100억 엔을 투자(2017.12.11 국제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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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제일시설공업은 산업용 클린이송장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, 전 세계 반도체용 클린

이송장치 시장의 80% 이상을 점유하는 일본의 대표 중견기업으로서, 부산시 미음

외국인투자지역에 9,917㎡ 규모의 생산 공장을 신설할 예정

ㅇ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11월 22일 스미토모세이카사와 고흡수성 수지 제조공장 설립을 

위한 8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(2017.11.22. 연합뉴스)

 - 스미토모세이카는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기능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일본의 대표적 

정밀화학기업임 

ㅇ 글로벌 생활용품 제조 기업인 일본의 아이리스오야마가 IFEZ(인천경제자유구역)5공구 

첨단산업클러스터에 부지 2만7619㎡ 규모로 소형 가전 및 생활용품 제조시설을 건립

(2017.11.14. 일간경기) 

 - 아이리스오야마는 송도 지구에 5000만 불 이상을 투자해 소형 가전 및 생활용품 제조

시설을 건립할 예정

□ (시사점)  

ㅇ 국내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,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

각종 한일교류채널의 네트워킹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, 최근 일본 기업들의 해외

투자요인과 사례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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